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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방선거와 여성진출 확대전략

I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 정치학박사 )

1 .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화, 정보화라는 화두와 함께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사장되어 있던 인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또

평등하게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 민주사회로의 발돋움을 앞당길 수 있는 화두로

여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사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던 여성

들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로 고급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평등의식이 매우 고양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제 여성이

사회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소식은 외국의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이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에 여학생들이 선출되고, 대학 수석졸업자들 중 대부분이

여학생이라는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의 약진은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기자를 뽑아도 이제는 반수가 여성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7%에 달하

며, 이젠 사장님 10명 중 세 명은 여성이라고 한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

의 비율도 늘어나고 연수원 성적이 높아 판검사직을 지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이처럼 각계에서 여성들이 약진해도 거의 여성참여율의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정치계이다. 한국 정치의 고위직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참

여는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6% 정도, 지방의회에서 기초여성의원 비율이 1.6%로,

그야말로 정치는 남성들의 전유물이고 마지막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극히 저조하다. 이는 정치가 다른 분야에 비해 후진적임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민주정치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와 대선 등이 치루어지는 올해 2002년 정치의 해를 맞아 여성계는

어느 때 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고조되어 있고, 또한

분주히 지원작업등을 준비중이다. 다음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정당성, 현재

여성참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어떠한 방

안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 여성은 왜 정치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할 때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권자로서의 여성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것은 1800년대

말의 일로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지 100년 후의 일이다. 한

국에서는 해방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었

다.

두 번째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되었지만, 여성들

은 참정권과 함께 피선거권은 얻었지만 실제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어려웠고, 따라서 여성들의 이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거론할 때에는 주로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이야

기 한다.

세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유권자로서 시민단체를 통한 여성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수동적인 유권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결정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단체활동이나 여성운동을 통하여 여성시민들을 의식화

시키고 정치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과 정치참여에 대한 주제를 놓고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왜 여성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제까지와 같이 여성들은 사적분야에

머물고 공적분야인 정치분야는 남성들이 도맡는 구조에 익숙한 이들에게 여성들

이 정책결정의 분야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도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문제는 여성자신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여야 하는

정당성은 민주주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치의 의미는 권력투쟁이나

유지 보다는 사회의 자원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배분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이 반영되고 그들에게 사회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그들 전체의 결정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 바로 오늘날 전 지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본 뜻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집단이 숫적으로 전체 구성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표

성에 있어서는 5%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제대

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다. 아무리 제도

가 민주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50%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면

반쪽의 민주주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민주주의는 세계화 시대의 세계 경쟁력에도 문

제를 불러온다. 유엔에서는 매년 여러 가지 지수를 발표하여 한 사회의 발전척도

를 재고 있는데 유엔산하 UNDP에서 측정한 여성권한척도에서 한국은 70개국 중

63위를 차지하여 정치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들

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정치의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3 . 현재 한국여성은 정치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

여성정치참여는 선거권 획득과 정책결정에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00년

대 초 여성들의 참정권획득과정이 마무리 되면서 여성과 정치의 중요과제는 여성

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로 좁혀지고 있다. 즉 의회에서의 참여율, 행정부 장차관직,

고위공무원에의 참여등을 뜻한다.

대표적인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을 보면, 여성 국회의원

은 300명 정도에 항상 10명을 넘지 못하여 지난 15대까지 비율도 2.3% 선으로 하

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이번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할당제를 실시한

것에 힘입어 273명 중 16명으로 5.9%로 올라갔다. 여성각료는 환경부와 여성부

장관, 노동부 차관등 세명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



다. 또 여성공무원도 1995년 12월 현재 27.3%를 차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고위직

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져, 4급이상이 1%- 3%의 비율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급에 있는 여성의 수는 미미한 형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새로운 분기점으로 대두된 것이 1990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이다. 지방자치제는 여성들이 진출하기 좋은 분야로 기대를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지역정치는 중앙의 권력집중적인 정치에 비해 주로 생활과

관련된 안건들을 다루고 있어 여성들의 관심이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선거도 금전이나 조직이 대규모로 필요한 중앙과는 다르다고 추정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몇 차례의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체에서의 여성진출도 중앙과 마찬가지

로 쉽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에 비해서도 더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1991년

에 실시된 제1기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0.9% 였고, 제2대 지방선거에

서도 그 진출정도는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다. 현재 기초의회에서 여성점유율은

1.6%에 그치고 있으며, 광역의회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5.9%를 차지하였

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들의 타 분야에 비해 정치분야로의 진출이 저조한 이유

로는 우선 정치는 남자들의 일이라는 유교적, 가부장적 사고를 들 수 있다. 한

집단의 대표는 항상 남성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로인해

여성들은 아예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여기

에 현재 한국정치를 특징짓고 있는 부패와 밀실정치로 점철되어온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도 여성의 참여를 막는데 한 몫을 하였다. 부패를 불러오는 밀실정치는

여성과 젊은 층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동시에 보통시민들이 정치를 혐오

하며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화와 직결되

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4 .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

정치에 여성들이 보다 많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

육과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 정치교육

우선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정치가 소수의 엘리트나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이고,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 즉 여성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는 교육이 제도

교육 내에서 또 사회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 포함된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전후부터 시작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민주정치풍토를 일구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여성인재 발굴 지원사업

여성들의 경우 정치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분위기와 고정관

념 때문에 정치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인식의 차이도 있지만 가족, 경제적인 이유, 조직적인 이유등도 선택을 망설이는

큰 이유이다. 따라서 참신한 여성인재들을 발굴하는 작업, 그리고 다방면의 지원

작업등이 선행되어 여성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작업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기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각 정당별로 여성정치기금을 따로 마련하여 여성후보자들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법적, 제도적 지원

서구선진국들의 경우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할당

제의 실시와 선거제도로 볼 수 있다. 스웨덴과 같은 북구국가들은 60:40 이라는

제도로 여성들의 진출을 북돋우었으며, 독일은 정당별로 50- 40%의 할당제를 실시

하여 여성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도왔다. 또 선거구제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의 비율이 높을수록, 정당명부제식일수록, 중대선거구제일수록 여성들의 참여비율

이 높게 나타난다.

현재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할당제와 같은 한시적 보완제도와 선거구제를

신인진출이 용이하도록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 각 정당의 여성국이나 여성위원회, 여성단체들에서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여성할당제에 대한 조항을 넣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여러 단체에서 이미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역의원의 비례대표후보에 여성을

50% 할당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수치

는 전체 광역의원의 5%에 해당하는 소수이므로, 중요한 것은 지역구 공천에 있어

서 30% 할당이 정당법에 규정되도록 통과하는 것이다.

. 여성정치단체의 활성화

한국의 여성단체활동이나 여성운동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활발해지고

여성의 권익사업중심으로 확장되었으나 정치분야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또 여성정치운동은 관변적이거나 은퇴여성정치인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이 짙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여성과 정치라는 주제가 연구 및 여

성단체의 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여성들의 권익향상 사업도 결국 정치와 연

관된다는 인식아래 각 여성단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지방자치선

거에서 독자적인 후보를 내기도 하였다.

여성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은

-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공천에 여성이 일정부분 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개정

하는데 압력을 행사하는 일 : 청원서 제출, 토론회 개최등

- 능력있거나 출마가능한 여성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각 당에 제시하거나 압력을

넣는 작업

-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발굴 및 교육

- 여성정치기금 모으기 사업

- 여성들에게 적합한 공동의 선거전략 짜기 : 선거지침서 발간 등

5 .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 보수에서 진보까지의 연대



2002 지방선거와 여성진출 확대전략

I I . 여성후보자 증진을 위한 외국의 사례

김은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

1 . 머리말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 방안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초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활발

해지기 시작하였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정치영역은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해왔던 것이 사

실이며,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참여하고자하는 여성도 드

물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점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

고, 지난 10년동안 세 번의 지방선거는 이러한 움직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여성단체 및 연구소 그리고 여성개발원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정치참

여 확대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90년대 초반의 연구결과와 최근의 연구결과가 포함하고 있는 지원방안은 정

당의 여성공천할당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개선 등 제도의 개혁을 겨냥하고 있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연구에서 나타난 지원방안을 정리해보면, 여성유권자에 대해서는 투표참여와

여성의식, 여성후보자에게는 적극적 자세와 선거준비, 정당에 대해서는 여성의 참여증진

을 위한 제도도입,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 당내 여성기금 마련 등, 여성단체에 대해서

는 여성후보지원, 여성후보자연계, 후보자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정부에 대해서는 비례대

표제에 여성할당 등 선거제도의 정비 등을 촉구해왔다. 이같은 지원방안은 90년대초부터

최근까지도 제기되어 온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실천되고 있는 방안들이다. 다만 정치영역

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영역에서 여성을 받아들이

려는 자세가 좀더 개방되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점일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

안은 2000년 정당법 개정에 비례대표 여성후보 30%할당조항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여성후보 50%

와 지역구 30% 할당 규정을 도입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당과 여성

단체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정당과 여성계는 일단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니, 이제 여성후보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여성계가 주장하는 지역구 공천시 여성할당과 비례대표후

보에 여성할당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여성후보자의 수가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외국사례에서는 각 국가의 정당과 여성단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2 . 외국사례 1)

외국의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제와 비

례대표제를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세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한

다. 이들 국가들은 의회선거제도와는 다른 방식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세 국가의 지방의회에 여성참여율과 선거제도를 간략히 본 후,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육

성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각각 여성단체와 정당의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

도록 한다.

가. 미 국

1 ) 지방의회내 여성의 진출현황 2 )

2001년 현재, 미국 주의원은 총 7,424명이며 이 가운데 1,663명이 여성의원으로 그 비

율은 22.4%에 이른다. 1,984명의 주상원에 여성은 394명으로 19.9%, 5,440명의 주하원에

1,269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여성 주의원비율 21.6%, 주상원의원 비

율 18.5%, 주하원비율 22.7%보다 모두 증가한 수치이다.

2 ) 지방의회 선거제도

미국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선출은 모두 주민직선으

로 선출하나 각 시장은 정부형태에 따라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다.

1) 본 발표문의 외국사례는 한국여성개발원 (1998) 『선거구조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여성부(200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수행시
해당국가의 정당과 여성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것 임.

2) Center for the American Woman and Politics (CAWP)(2001), Women in Elective Office 1998.
:http:/ / www .- rci.rutger s.edu/ ~cawp



선거구에 있어서도 대선거구와 소선거구, 그리고 대선거구와 소선거구를 병행하는 선거구

로 구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하에서는 대선거구 형태가 24.4%이고, 소선거구 형태는

45.5%로서 넓게 채택되며 병행하는 선거구 형태는 30.1%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 선거구 형태는 대선거구 64.4%, 소선거구 12.6%, 병행선거구가 26.8%로 나타났다3) .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전도시의 약 66.5%가 대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18.9%만

이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원은 유급직이며, 급료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4) . 셋째, 투표용지상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에 해당하는 시와 군의회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만이 명시될 뿐,

정당소속이 표기되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물론 소속 정당을 밝히지

만, 이는 선거시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당만을 보고 투표를 하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

법이기도 하다. 또한 기초의회는 철저한 주민자치라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비록 정당소

속으로 출마하였으나, 기초의회에서만은 정당의 구속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 여성단체의 여성후보지원 활동

미국에는 각종 여성단체가 특정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보

장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주에 여러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중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

련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약 20개 정도 된다. 이들

단체는 중앙 뿐 아니라 지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성후

보들이 선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들 여성단체와 후보들은 독창적인 행사를

마련하여 주위의 이목을 끌어 언론이 스스로 취재를 하게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무료 언

론홍보(Free Press )를 이용한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후보자의 인지도가 대중매체를 통

해 알려지는 것이다. 선거비용 마련에 있어서도,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와 중소규

모 공장으로부터 상품을 기부받아 그 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여성정치연맹(NWPC)에서는 장기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7

세에서 27세의 젊은 여성그룹과 13세에서 14세의 소녀그룹으로 나누어 지도성 교육을 실

시하고, 젊은 여성세대그룹은 교육의 실습으로 선배 후보자들의 선거캠프에 직접 참여하

고 자원봉사자로서 이들을 도우며, 배우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3) 천덕호(1992), 미국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결원의원의 보충, 동아대학교, 지방의회정책자료집 , 부산:
동아대학교, p.16.

4) 우영제(1994),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연구, 대전전문대학 논문집 제20집, Vol.20. p.89.



<표 1 > 미국여성단체의 선거 교육프로그램과 대상자

여성단체명 프로그램명 대상자

전미여성

정치연맹

(NWPC)

기초/중급 캠페인 기술 훈련
국회, 주의회, 시의회, 시장 등 각급

의회에 출마할 후보자와 캠프관리자

청소녀 리더쉽훈련 12세 - 14세의 소녀

젊은여성세대의 캠페인 기술 훈련 18세 - 35세의 여성

집합적 훈련 관리자급 및 실무자급 여성

국제 훈련 해외여성 및 국제 여성단체

여성캠페인

기금(WCF )
현직 여성공직자로서 출마 후보자

50+1(FPO) 기초의회 출마 후보자

미국여성

유권자연맹

(LWV )

투표참여하기 여성유권자

교육의 대상이 이같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LWV의 경우는 설립취지가 투

표율의 증가이므로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0+1(Fifty Plus One)도 선거경

험이 없는 초보자와 경험자를 구분하여 교육하는데, 이역시 교육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구별되어 있으므로 교육생의 입장에서는 직접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교

육전달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전체 내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선거 당일에도 선거운동이 허용되어 있어서, 후보자들은 투표하러 가는 길목에서 마

지막 선거유세를 할 수도 있고, 투표소까지 일일버스운행이나 일일 탁아소 등을 설치하는

식으로 투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 영 국

1 ) 지방의회내 여성의 진출 현황

지방의회에 여성의원 비율은 1998년 현재 2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2년의 25%

수준과, 1985년의 19%에 비해 8%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의회에서도 노동당은 지방의회 공천에 있어서도 남녀의 수를 교대로 공천하는

제도를 채택했고, 그 결과 여성 50%당선의 결과를 이루어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의회에

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비율을 보면, 노동당 50%, 보수당 18.7%, 자민당11.7% 등으로



노동당 출신의 여성후보자가 많이 당선되었다. 한편, 웨일즈의회에서는 노동당 여성이

53.5%, 보수당 0%, 자민당이 50%를 기록하였다. 한편, 지방의회 전체에서의 여성의원 비

율은 1998년 현재 2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2년의 25%의 수준과, 1995년의 19%에

비해 8%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2 ) 지방의회 선거제도

<표 2 > 영국 각 선거에서의 선거구와 선거제도

선거제도 선거구 기타

하 원 단순다수대표 1인 소선거구

지방

의회

도의회 단순다수대표 1인 소선거구

대도시권시의회 단순다수대표 3인 중선거구

매년 1명씩 선출

1/ 3을 교체하는

부분교체제도로,

사실상 1인

소선거구제와 같음.

비대도시권

시·군의회
단순다수대표

1인 소선거구(40%)

2인 소선거구(30%)

3인 중선거구(60%)

일괄선거제와

부분교체제도 혼용.

런던구의회

(London Borough)
단순다수대표 2- 3인 중선거구

북아일랜드 비례대표제 대선거구

출처 : 고영길(1988), 영국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소고(Ⅲ), 자치행정
1988. 5. :
1DPA (1996), Municipal Year Book 1996. Newman Books Vol. 1, 2.

영국 지방의회는 하원의원 선거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1- 3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와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5) .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도의회, 대도시권 시의회,

비대도시권 시ㆍ군의회, 런던구의회의 4가지 종류의 지방의회로 구분되며6), 지방의회의

의원은 무보수직이다.

도의회(County Council)는 각 선거구역마다 1명씩의 도의원을 뽑으며, 소선거 다수득

표제의 방식으로 행해진다. 선거는 4년마다 일시에 실시되며 전원교체된다. 대도시권 시

의회(Metropolitan District )는 각 선거구당 3명씩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며,

의회구성은 도의회와는 달리 임기 4년 중, 매년 1명씩 뽑아 1/ 3을 교체하며 3년간 선거하

는 부분교체제도를 택하고 있다. 비대도시권 시ㆍ군의회(Non - Metropolitan District )는

5) 이성덕(1991.6.), 영국지방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지방자치 ,p .127.
6) 고영길(1988.5), 영국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소고(Ⅲ), 자치행정 , p .98.



일괄선거제도와 부분교체제도가 혼용되고 있다. 선거구제가 2인선거구 30%정도, 3인선거

구 약 60%정도, 그리고 소선거구 40%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의원을 선출한다.

선거주기는 60% 정도가 4년마다의 일괄선거제도를 택하고 나머지 40%정도가 부분교

체제도를 택하고 있다. 런던지역 구의회(London Borough)는 한 선거구당 보통 2- 3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주기는 4년마다의 일괄선거제도를 택하고 있

다.

한편, 1인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하나, 3

인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되는 해를 제외하고 3년을

연속하여 의원의 1/ 3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3인선거구제를 채택하였어도 1년에 선출되

는 의원은 1인 뿐이므로 결국 1인선거제와 같게 된다.

3 ) 선거운동

선거는 의회 해산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실시되며, 선거운동기간은 대체로 5- 6주 정도

걸리나, 실제 선거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국장일 등 공공휴일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므

로 대개 선거기간은 3- 4주이다. 각 후보는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선거비용의 지출을 통제

하는 업무를 보기 위해 선거사무장을 둘 수 있다.

선거운동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은 각 지

구당의 당원에 대한 모금활동, 선거사무처리, 선거선전물의 배포, 호별방문 등의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플랜카드나 팜프렛 등을 만들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을 알리

는 명함만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전달하며, 가가호호 방문 내지 공개집회(횟수에 제한없

음)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공영은 후보자의 선거인사말을 담은 우편물과

선거집회시 시설의 무료이용, 주요정당들의 경우, 일정한 기준 하에 T V 무료방송시간 등

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압력단체의 선거운동도 가능한데, 대체로 압력단체는 개인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나 소속회원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도록 호소하

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7) . 이런 측면에서 여성단체들의 여성후보지지가 가능한

것이다.

4 ) 노동당의 여성공천 할당방법

노동당은 과거에 여성이 각급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출

직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정치적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고무시킬 조치를 취하

7) 위의 책, pp. 69- 70.



고 있다. 그리고 당헌에 여성의 정당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① 은퇴하는 남성 지역구위원장 자리에 여성배치

노동당에서 여성후보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지역구에서 은퇴하는 남성의원의 지역구

위원장 자리에 여성후보, 또는 여성의원을 배치하고 있다. 노동당은 1997년 총선이후 특

히 여성후보할당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여성후보에게 주는 이점

은 그 지역구에 후보중심의 투표가 아닌 정당중심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많은 경우, 후

보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후

보가 이러한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 당선될 가능

성이 커지는 것이다.

② 여성만으로 구성된 공천예비자명단 구성

노동당 당헌에 따르면, 의회의 후보자 선정에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공천예비심사

합격자 명단을 채택해야 한다.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몇몇 당선 가능한 지역구 의석

에 대해 여성만으로 구성된 공천예비심사 합격자 명단을 채택하는 정책을 취했다8) . 이는

여성이 그 전보다 더 많은 수로 공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선거구 공천예비심사 합격명단이 여성 50%와 남성 50%로 구성되어

야만 한다. 이는 여성이 특별한 의석에 공천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나, 공천

에 있어서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이 제도에 덧붙여 정당

은 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이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현직

여성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새로운 후보들에게 공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술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노동당은 1997년 선거에 50%의 남녀후보비율을 맞추어 공천하였고, 여성후보 101명

(노동당내 24%)의 당선을 포함하여 418명의 의원이 당선되면서 165명이 당선된 보수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되었다. 당시 보수당의 여성의원은 13명 뿐이었다. 이처럼 노동당이 다

수당이 된데에는 여성후보를 적재적소에 공천하고 지원하여 당선되도록 한 노동당의 여

성후보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영국은 1992년 총선 때만해도 여성의원의 비율이 9.2%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 여

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선거를 계기로 도약하여

8) 여성만의 공천예비심사 합격명단이 여성의원의 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단 한 번의 조치로서 사용될 것
이라는 것이 1997년 총선전에 합의가 된 바 있다.



유럽국가들 중 여성의원비율에 있어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③ 자기 공천제

노동당의 후보공천은 모든 선출직에, 본인 스스로가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self- nomination )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유망한 후보자들이 지방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의해 지명되었던 것에서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공천신청 제도는 기존에 남성들이 공

천을 확실시해주어야만 했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능을 갖춘 여성은 재능을 갖춘 남성에 비하면 쉽게 눈에 띠지 않는

보수적인 정치풍토 속에서 스스로를 공천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들은 과거

에 받았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노동당 당헌에 명시된 여성할당의 내

용이다9) .

9) Rachel McLean, National Women's Officer in Labour Party. 99. 12. 자료보냄.;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0),
「정당내 여성당직자 확대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에서 재인용.



<표 3 > 노동당 당헌에 나타난 여성할당 내용

1 . 노동당 선거구

1) 선거구 지부 사무원(Bra nc h Office rs ) - 지역구 수준에서 4개의 주요직(의장, 부의장, 비서, 회계담

당)중 2개의 직은 여성이 맡아야 한다.(8 . Ⅳ. 1) .

2) 선거구 지부 대의원(Bra nc h De legatio ns ) - 총회에 대표할 지부의 대의원은 적어도 50%가 여성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만일 대의원수가 홀수일 경우 하향조정될 수 있다. 만일 대표가 단 한사람
으로 구성될 때는 2년에 한 번은 여성을 선출하도록 권장 된다. 지부의 비서(총회의 전 회원)와 청년

대표는 이 할당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3A. 1b).

3) 선거구 사무원(Constitue ncy Office rs ) - 각 선거구 연차총회에서 선출된 7인의 정당직위(의장, 비
서, 회계담당, 2명의 부의장, 여성담당, 청년담당) 중 3인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7 . Ⅸ .2).

4) 전당대회 대의원(Co nfe re nce De legates) - 연례회의와 지역회의에 1인 이상의 대의원에서 여성이
50%가 되어야 한다. (만일 대의원이 홀수일 경우 하향조정될 수 있다.) 만일 노동당선거구가 한명의
대의원만을 보낼 때는 2년에 한 번은 여성을 선출해야 한다. 노동당선거구의 여성당원이 400인이거

나 그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연례회의에 보내질 여성대의원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3A.1b ,c)

5) 기타 기구의 대의원(De lefatio ns to othe r bod ies) - 기타 기구에 보낼질 대의원은 50%가 여성이
어야만 한다.(만일 대의원이 홀수일 경우 하향조정될 수 있다.) 만일 대의원이 단지 한명일 경우 2년
에 한 번은 여성을 선출하도록 권장된다. 지방정부총회, 유럽정당 그리고 지역의회(Regiona l

Counc il)에 보낼 대의원이 이 요구된 할당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은 총회의 책임이다.(7 . ⅩII. 3)

6) 노동당 선거구 집행위원회(CLP Exec utive Committees) - 노동당 당규에 집행위원회를 위해 특별
히 할당을 명시해놓은 것은 없다. 총회의 모든 대의원들은 할당요구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므로 평
등한 대표성은 확보될 수밖에 없다. 집행위원회의 지부와 노동조합분과가 하나의 단위로 선출되는

곳에서, 할당제와 관련한 현행규칙의 의례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이 모든 지부, 선거구 할당에 할당을 충족시킬 만한 여성을 찾기 힘들 경우, 즉각적으로 그 직위는 공석

으로 남겨지며, 여성당원으로 그 직을 충원할 것이 권장된다.

2 . 소속 기구의 대의원 (Aff iliate d o rg a n iz at io n de le g at io ns )

노동조합과 다른 관련기구로부터의 전국회의와 지역회의 대의원은 기구 전체구성원의 여성비율에 합당

한 여성비율을 포함해야만 한다. 기구의 구성원이 5,000명 미만인 곳에서 만일 전체여성구성원이 400

명이거나 이보다 조금 더 많을 때, 여성대의원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 (3A.1a)

3 . 지역 집행위원회 (Re g io na l Exe c ut ive Co mm itte e s )

모든 지역의 집행위원회에 구성원 중 적어도 40%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14 . Ⅸ)

지역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역 규칙에 의한다.

4 . 전국 집행위원회 (Nat io na l Exe c ut ive Co mm itte e )

1998년 10월이래로 전국집행위원회는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적어도 12명은 여성이어야만

한다. 전국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

의장과 부의장

6명의 선거구대의원중 3명

12개 노동조합대표중 6명

2명의 지방정부 대표중 1명

3명의 평의원중 1명

1명의 유럽의회 노동당 대표
1명의 사회주의 사회 대표
1명의 청년대표

정당 회계담당



5 . 전국정책포럼 (Nat io na l Po lic y Fo rum)

전국 정책포럼은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72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

각 지역으로부터 5명의 선거구 대표중 2명(총 54명중 18명이 여성)

18명의 지역대표중 9명

30명의 노동조합 대표중 15명

9명의 노동당의원 대표중 4명

6명의 노동당 유럽의회대표중 3명

8명의 장관들(gove rnme nt ministe rs ) 중 3명

3명의 사회주의 사회 대표중 1명

2명의 협력정당대표중 1명

4명의 흑인사회주의 사회 대표중 2명

9명의 지방정부 대표중 4명

전국집행위원회 총 32명 가운데 적어도 12명

6 . 지방정부 공천(Lo c a l g ove rnme nt s e le c t io n)

지방의회 후보의 공천을 위해 현재 공식적인 할당은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 정당은 후보자심사위원단
에 여성을 50%로 구성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여성이 충분히 지명되지 못한 곳에서 정당은 여성당원 가
운데서 심사위원회에 합류하도록 기회를 폭넓게 공고해야 한다. 예비심사에서 합격한 지부들은 여성

50%가 되는 예비심사합격자 명단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정부 공천은 당규 제5장에 의한다.)

7 . 의회 공천 (Pa rlia me nta ry s e le c t io n)

다음 총선을 위한 공천과정이 1998년 정당대회에서 합의되었는데, 모든 예비심사합격자 명단에 여성

50%할당을 포함하고 있다.

8 .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일즈 의회 (S c ott is h Pa rlia me nt a nd We ls h As s e mb ly )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노동당은 새로운 기구들에 대한 후보자 공천체계에 동의했다. 이는 노동당들의
2개 선거구가 짝을 이루고, 한명의 남성과 한명의 여성을 대표하도록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선거

에서 여성은 웨일즈에는 50%를 조금 상회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정확히 50%가 되었다.

영국의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 ies Commission ; EOC)는 2001년 총선거를

기하여 실시한 한 연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10) . 연구에서는 각 정당이 여성후보를 배려하는 적극

적 조치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상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더 많은 여성후보들이 선출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당이 여성의원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동당이

취했던 것과 같은 여성만으로 구성된 예비선거 합격자 명단의 구성이나, 후보자 명단에

10) 이 연구는 University of Bristol의 Dr .Judith Squires와 DR. Mark Wickham - Jones에 의해서 수행되
었음. http:/ / w ww .eoc.org.uk/ html/ pressreleases2001/ press_releases_2001_11.html
http:/ / www .eoc.org.uk/ html/ pressreleases2001/ press_releases_2001_24.html
http:/ / www .eoc.org.uk/ html/ pressreleases2001/ press_releases_2001_33.html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 위치시켜 놓는 것과 같은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여

성단체 등에서는 영국의 선거제도가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실패한 제도라고 비판

하고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11) .

노동당은 1997년 총선을 기해서 남녀 후보비율을 50%로 하여 공천하였고, 그 결과

노동당내 여성의원 비율은 그 이전 37명(13.7%)에서 101명(24.2%)이 되었으며, 2001년 총

선에서 그 효과가 유지되어 여성후보 94명(22.9%)이 당선되었다.

우리나라의 각급 선거시 여성후보 30%공천을 여성계와 정당이 주장하고 나서지만,

실제 30%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한번의 선거에서만

이라도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대폭 증가시킨다면, 여성후보의 당선가능성은 좀더 높아질

것이다.

다. 일 본

1 ) 지방의회내 여성의 진출 현황

일본여성들은 여성단체나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거를 지원하고 실제 선

거에 출마하고 있다. 최근 선거자료에 의하면, 여성후보자로 1990년 선거에서는 66명,

1993년 선거에서는 70명의 여성이 후보로 나선바 있다. 이러한 여성후보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여성후보의 의회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12) . 이와같은 현상은 현재도 마찬가

지이나 1970년 중반기 이후, 여성들은 특히 도시화 진전이 급속히 이루어진 지역내 지방

의회에의 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5월 현재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은 도

도부현에 2.8%, 정령지정도시에 11.1%, 일반시의회에 7.5%, 정ㆍ촌의회가 2.9%이다. 그리

고 도쿄의 도의회에는 10.2%, 구의회에는 13.9%, 시의회에는 17.3%의 여성비율을 나타내

고 있어 일본전체 지방의회에서보다는 조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1) http :w ww .fawcett society .org.uk/ politics2.html
12) 요코 카미카와(1994), 일본여성의 지역사회 활동과 정치세력화, 지방정치와 여성-국제세미나 , 한
국여성개발원, pp.12- 13.



<표 4 > 1995년 통일지방선거의 여성의원비율

자치단체 전체의원수 여성의원수 여성의원비율

도도부현 2,607 73 2.8 %

정령지정도시 713 79 11.1 %

일반시 11,051 825 7.5 %

정 촌 20,145 591 2.9 %

특별구 966 139 14.4 %

* 출처: 자치성관리과(1998).

<표 5 > 도쿄 (東京 )도 내의 여성의원비율

자치단체 전체의원수 여성의원수 여성의원비율(%)

도의회 127 13 10.2

구의회 1,014 141 13.9

시의회 841 27 17.3

* 출처: 일본 생활자네트워크(1997). 1997년 현재.

2 ) 지방의회 선거제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1984년 7월 현재, 1都(도쿄), 1道(훗가이도), 2府(쿄토, 오사카)

및 43개 縣 등 4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都와 道는 도쿄(와 훗카이도에 각각 하나만

있고, 府역시 쿄토와 오사카에 각각 하나가 있으며, 그외의 행정단위는 縣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보통은 縣 아래의 하위단체로 기초자치단체인 3천2백56개의 시ㆍ정ㆍ촌이 있어 2

계층의 행정구조를 취하고 있다13 ) . 도쿄(東京都)는 특수한 행정구조여서, 都아래에 區라

는 행정구역이 하나 더 있다. 따라서 도쿄(東京都)에서만 都 - 區 - 시ㆍ정ㆍ촌의 3층구

조를 가지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都)ㆍ도(道)ㆍ부(府)ㆍ현(縣)은 국가와 시ㆍ정ㆍ촌의 중간단체

로 우리나라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해당된다. 도(都)ㆍ도(道)ㆍ부(府)ㆍ현(縣)의 의회정

원 정수는 인구 70만명 미만일 경우 40명에서 최고 1백20명까지로 되어있다. 단 도쿄도

는 1백26명으로 예외이다. 의회의 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시ㆍ정

ㆍ촌의 의원과 같고 의회의 권한과 조직 등도 비슷하다. 도도부현의 선거구는 일부는 소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일부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시ㆍ정ㆍ촌은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의 시ㆍ읍ㆍ면에 해당된다. 시ㆍ정ㆍ

13) 엄상련(1990), 한국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p .66.



촌에는 의회를 두고 의회는 주민이 직선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겸직할 수 없는 직종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지방의회 선거의 특징으로는 첫째, 소선거구제와 중ㆍ대선거구제가 혼합되어있

다. 기초의회는 대선거구제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는 지역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선

거구제가 혼합되어 있다. 예를들어 정원이 26명인 이바라키현 미토시의회는 후보자 중 1

등에서 26등까지가 지방의원이 된다. 따라서 여성이나 정치신인의 참여가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용이하며, 특히 당선된 의원들이 출신지역의 이익에 집착하려는 경향이 우리보다

약하다. 둘째,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봉급을 받는 유급직이며, 겸직과 거래를 금하고 있

다. 일본의 지방의원들은 매월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연 400%정도의 보너

스와 약간의 자료조사비 및 3선이상 의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들도 있

다14 ) .

3 )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일본의 정치구조가 봉건적이고 남성위주인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은 정치에

있어서 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성이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본은 의회의 여

성참여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여성정치인의 비율을 높이는데는 어느정

도 성공하였다. 이는 특히 소비자운동 등을 통해 부활한 시민운동과 연관을 맺으면서, 최

근 도쿄 인근 지역에서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였다.

일본 국민의 생활만족도는 70%에 달하는 반면, 정치불신도도 70%에 가까운 높은 수

치를 나타내면서 일본의 1995년도 통일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의 당선이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자민당의 단독정권이 38년만에 붕괴되고 연립정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

에서 도쿄, 가나가와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소비자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나

면서, 여성이 중심이 된 지역정당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성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우

선 스스로 지역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대리인(代理人, 여성들은 의원들을 이렇게 부름)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15) .

현재 일본에 여성이 주가 되어 정치활동을 하는 몇 안되는 단체중 하나가 생활자클

럽 또는 생활자네트워크(Seikastusha- Netw ork) - Grass - roots political organization - 라

는 단체이다. 도쿄(東京)도내 30개 지역 생활자네트워크로 구성된 도쿄(東京)생활자네트

워크는 대리인 운동이라는 의미의 단체로서 지방의회에 여성의원을 진출시키기 위한 여

성들만의 정치단체이다. 대리인 운동으로 일본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증가했을 뿐 아니

14) 강형기(1995), 일본의 지방의회, 자치단체국제교류 , (1990. 10), pp.32- 34.
15) 구보다카오(1996), 일본시민운동의 발전과 지방자치 , 크리스챤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 엮음,
『일본시민운동과 지방자치』(서울: 한울), pp. 22- 23.



라 지방의회에 물오염, 고령자복지문제 등 생활문제를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1977년 도쿄내 주부들 중심으로 조직된 도쿄 생활자네트워크는 일본의 7개 주요도시

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도쿄내에서는 30군데 지부를 두고 있다. 초창기 20여명의 회원으

로 시작한 네트워크는 현재 1천 2백여명의 회원으로 늘어났는데 조사활동과 공개토론회,

예산제안운동 등을 통해 지역살림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1979년 도쿄시의

회에 네트워크 출신 여성한명을 처음 당선시키면서 그후 선거때마다 상당수의 여성들을

당선시켰다. 한가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무소속

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가장 오래해도 의원직을 3번까지만 할 수 있어 12년을 넘지 못하며, 의원보

수는 시민의 활동기금으로 쓰고, 대리인을 내기 위한 선거는 시민의 기부금과 봉사활동으

로 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 단체는 그간 의회와 시민을 연결시키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여성의원을 배출했는데, 1983년 선거에 6명, 1987년에 16명, 1991년에

30명, 1995년에 49명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16 ) .

3 . 맺음말

여성후보자나 여성당직자를 지원하는 외국사례는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구유럽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에서는

명부를 남녀 교차순번제(zipping system )로 구성하여 여성후보의 당선을 보장하고 있기

도 하다. 정당차원에서 비례대표후보에 여성할당 비율을 정하여 매 선거에 적용하고 있

다. 정당에 따라서는 당원비율에 비례하여 여성후보의 비율을 정하기도 하며, 독일 녹색

당의 경우에는 여성비율을 최소 50%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차순번

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도 역시 많은 수의 여성후보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광역의회는 비례

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이 전체의 약 10%에 불과할 정도로 적

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여성의원들의 진출경로를 보면 비례대표 후보로서 선거

에 참여하는 비율(1998년 36.5%)이 지역구를 통한 참여(1998년 2.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계는 이번 2002 지방선거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

다. 여성후보자 발굴은 정당과 여성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1년 말 개최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공청회 (여성

16) Misako Arai(1998), 일본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아시아 지방자치 발전과 여성의 정치
세력화 국제심포지엄(1998. 3. 26), 한국여성민우회ㆍ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p.57- 68.



개발원 주최)에서 각계의 여성대표는 지역구에도 여성후보의 일정비율 할당을 주장하였

으며, 비례대표후보에도 50%할당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제는 여성계가 내부적으로 여성후보를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

하고 여성후보 발굴과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체계를 점

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외국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

럼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의 선거운동을 선거법에서 허용한다면, 여성후보자 개개인이 선거

에 대해 갖는 부담감이 훨씬 감소될 것이다.



<표 6 > 한국 및 외국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와 여성의 지방의회진출 관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노르웨이
1.여성의지방
의회참여
현황

- 1998년
광역:41명(5.9%)
기초:56명(1.6%)

-2001년
주의원: 22.4%

- 1998년
지방의회: 27%

- 1998년
도도부현:2.8%
정령지정도시:11%
일반시: 7.5%
정촌: 2.9%
특별구: 14.4%

- 1998년
스웨덴

-도의회:47.5%
-시의회:41.3%

2.선거구제의
특징

소선거구다수득표
제

-기초의회
(2인선거구20개, 4
인선거구1개,
총 3,490의석)
소선거구비례대표
제

-광역의회 (지역구
616명,비례대표74
명)

소선거구
-광역:45%, 기초12%
중선거구

-광역:24%, 기초64%

소선거구다수득표제
-도의회, 비대도시권
시군의회 (40%), 런
던구의회
중선거구다수득표제

-대도시권시군의회,
비대도시권시군의회
(90%),런던구의회(98
%)
대선거구비례대표제

-북아일랜드

소선거구
다수득표제

-도도부현일부
(광역수준)
중선거구
다수득표제

-도도부현일부
대선거구

-시정촌전지역
(기초수준)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전지역
(비구속명부식)

3.정당의지역
구여성후보
공천과지방
의회진출과
의관계

-당헌·당규에여성
후보공천 할당 규
정한정당없음

-각급선거시지역구
여성공천할당비율
제시하나제대로지
켜지고있지않음

-후보공천할당제 없
음.
;여성의선거참여는
매우활발하고의원
수도증가추세.

-직접선출되는 지
역구가없음.

4. 비례 대표
여성후보
할당제

-정당법에비례대표
후보여성30%할당
규정신설

-비례대표제없음. -비례대표제없음. -일본의 각 정당
공약으로 비례대
표제여성비율제
시

-각정당에서후보
자명부를제출할
때,후보자의40%
는 남성 혹은 여
성이어야함.

-비례대표후보에
여성할당시, 당선
가능성이높은선
거구의약 40%에
여성을공천함.

5. 선거 비용
및 선거 운
동 방법과
지방 의회
진출관계

-선거비용: 기탁금/
법정선거비용(평균
)
광역단체장; 5천
만원/8억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5천6백만원
광역의회의원; 4백
만원/1천8백만원
기초의회의원; 2백
만원/1천1백만원

-선거운동방법: 후
보자중심의선거운
동방식으로여성에
게불리

-선거비용:선거비용
규제두지않음.

-선거운동방법:
후보자및정당중심
의선거운동방식으
로선거운동자원봉
사자를주축으로선
거운동이전개됨.여
성후보의 경우여성
단체의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지원
이활발함.

-선거당일에도
선거운동허용됨.

-선거비용: 개인
후보에 상한선은
있으나정당은규
제하지않음.

-선거운동방법 :
개인후원회를 주
축으로한 단체중
심의 선거운동이
특징.

스웨덴
-선거비용: 선거비
용 에 대한 특별
규정 은 없으나
선거비용은후보
자가아닌정당이
부담.

-선거운동방식: 정
당 중심의 선거
운동

-남녀평등옴부즈
만제도: 선거에서
성불균형등을감
시함.

6.의원보수 무급 유급 무급 유급(3선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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